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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12 장 1 절-28 절 (유월절 제정)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13)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재난이 애굽 사람들을 덮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의 밤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이 밤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보존의 밤이면서 출애굽의 밤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출애굽 당시의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념하여 해마다 명절의 형태로 

지키는 것, 곧 이스라엘에서 아빕월 내지 니산월(봄 3/4 월) 14 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       

 

애굽 신의 무력함 

죽음의 재앙이 애굽인들의 집에 임하여 그들을 쳤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피를 뿌려 

놓으므로 죽음의 재앙이 그들의 집을 넘어갔다. ‘넘어가다’를 뜻하는 히브리 낱말은 절기 이름 

유월절과 발음이 비슷하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매년 행사를 거행할 때마다 출발상황을 흉내내어 

현재의 사검처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 이날 밤에는 애굽의 모든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애굽 땅을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의 명령을 거부한 얘굽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과 짐승에 이르렀다. 그 심판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까지 미쳤다. 애굽의 각종 우상과 그들이 섬긴 신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멈출 수 

없었다. 

    

유월절과 결합된 무교절 

하나님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도록 명하셨다. 무교병(누룩 없는 빵)의 절기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무교절은 정월 14 일부터 21 일까지 칠일 동안 지키도록 명료히 규정하고 있다. 첫 

날 안식일에 누룩을 제하고 칠일 동안 내내 누룩이 없도록 지시한다.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로 정하여졌으며 그말을 옮긴 히브리 표현은 ‘나그네 이든 모국인이든’ 으로 

옮길 수 있다. 누룩을 먹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실상 구원의 대열로부터 제거 당한 자임을 상징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으나 

그 믿음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위, 즉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훌히 여기는 자일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스라엘이 애굽 압제에서 구원 받은 무교절처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으로 인도받은 날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 행사를 통해 구원의 감격 되 살리듯이 우리 



역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드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재앙이 

‘넘어감’과 출애굽의 날은 성경의 하루 계산법에 따라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저녁에 시작된다.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교에서는 해마다 유월절 만찬을 베푸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대신에 

성만찬을 거행한다. 바울은 이 둘 절기를 합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라고 하였다. 

유대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유월절의 ‘넘어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에서 

보존하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행위이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만찬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이 행위를 현재의 행위로 늘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우리에도 

성만찬을 통해 새 세대가 들어설 때마다 이에 대해 잘 알도록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그들이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여 지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일임을 교훈하여 준다. 이는 어떤 

장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다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교절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 마디로 거룩한 생활이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을 죄로부터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기업도,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게 될 것이다.  


